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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땡글땡글 땡글땡글 잘도 열렸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포도나무 가지인 포동이와 포순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더워. 우린 언제까지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난 빨리 여기서 떨어지고 싶어.”

“포동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야.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싫어, 난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야. 햇빛도 너무 싫고, 난 저기 밑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싶단 말야.”

“안돼! 우리가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힘들지도 않잖아.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포동이는 포순이가 말렸지만 나무 밑으로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1~11절

포도나무의 비유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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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무 좋다.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편해.”

포동이가 떨어지고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엉엉...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 힘도 없고...”

포동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점점 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포동이는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돌보고 포도나무

는 물과 양분을 가지에까지 전달 해

줍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

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포도

나무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

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

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예수님

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그

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전

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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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나무 가지

1 .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

2 . 구원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5)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제 안에 있을 때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열매를
맺고 싶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양분도 먹고 너무 좋다.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고.

내 친구
전도했는데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잘 배우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아! 나도 성경도
더 잘 알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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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맺어요

1 . 민준이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누가 좋은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나요?

2. 여러분도 교제를 통해서 나쁜 습관을 고친 경험이 있나요? 아래에 적어 봅시다.

민준이는 교제 안에 있는 한 틀림없이 나쁜 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선생님: 구원받은 사람은
바른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전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창민: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

민준: 그럼 내가
나쁜말 하는

습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 야!
돼지야, 

거기 간식 좀 줘.

소영: 너 말씀 못 들었어?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 하시잖아.

민준: 그래? 그럼 나도
용훈이처럼 해 봐야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하고 약속도 해야지.

용훈: 나도 나쁜말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쁜말 하지 
않게 해 달라고 자기 

전에 기도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용돈을 깎기로 약속을 
했어. 그랬더니 나쁜
말 하는 습관이 고쳐지

고 친구들하고
더 친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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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많은 것을 얻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산지에서는 이 세 종류의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

입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특징적인 식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지가 

길게 늘어진 나무로서 따뜻한 지역에서 널리 재배

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그냥 먹거나 건포도를 만들

어 먹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료수였던 포도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일단 포도가 익으면 거두어 포도즙 틀에 

넣고 즙을 짰는데 옛적에는 주로 발로 밟아서 즙을 짜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포도즙은 질그릇 항아

리나 염소 가죽부대에 넣어서 발효시켰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그 열매인 포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

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냥 불에 태워 땔감으로 쓰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제 안에 있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